
Q.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2년차인 장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에셔 하우스
(Escher House)라는 주거 공동체에서 약 100여명의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북미에서 가장 큰 주거 협동조합
인데요, 협동조합이다 보니 멤버 한 명 한 명이 집 주인이라서 집에서 필요한 일들을 각자 나누어서 하고, 각각의 정책
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집에서 sustainability steward라고 해서, 환경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고, 우
리가 같이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Q.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A. 가장 최근에 시작한 것은 비닐 재활용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각 가정에서 아직 비닐을 재활용해서 정부가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 대중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닐들이 다 쓰레기장으로 가죠. 그런데 비닐들이 햇빛을 받
아서 분해되면 결국 지하수를 타고 바다로 가게 되고, 몇 백년 동안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
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크로거(Kroger)라는 슈퍼마켓에 비닐들을 모아서 갖다주
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비닐 재활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비닐을 다 모으는 한국이랑은 달리, 비닐 중에서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만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기준이 복잡해서요, 아래와 같이 어떻게 재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림으로 안
내문을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Q&A)도 만들어서 비닐을 모으는 쓰레기
통이 있는 곳에 다 붙였고요.



Q. 와, 이걸 직접 만드신 거에요?

A.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디자인은 매디(Maddy)라는 친구가 주로 했어요. 비닐 재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애매한 점이 많아서 제가 있는 도시인 앤아버의 환경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하며 준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닐 
재활용을 담당하는 회사 및 비닐 재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거기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걸 매디가 디자인을 한 다음, 공동체에 있는 Eli, Erik, Jesse, Ady, Andrew 등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피드백을 줬고요, Raymond De young이라는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환경심리학 과목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보가 쉽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Q. 아, 꽤 많은 친구들이 같이 준비를 했네요?

A. 네, 이 친구들 외에도 Lynn이라는 우리집 쉐프 아주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랑 같이 이 비닐들을 담을 
때 쓰는 비닐 역시 재활용 된 것으로 쓰고 싶어서 그거 고르는데만 몇 주를 투자했어요 (웃음). 판매하는 제품의 전성
분이 다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재활용소재로 만들어 졌으면서 버리고 나서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비닐을 찾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카탈로그를 다 뒤져도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아서 비닐 제조하는 회사, 그걸 가져와
서 파는 회사, 그걸 또 가져와서 파는 회사, 다 전화해보고 홈페이지, 이메일, 이렇게 연락해 봐도 이리저리 다 잘 안되
고,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근데 영어로 통화를 하려니 잘 소통도 안 되고, 쉽지가 않았어
요. 그래도 고마운 건, 저는 우리집 친구들이 제가 비닐 재활용을 하자고 하면 혹시 번거롭게 생각할까봐 걱정했거든
요? 근데 애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 회의에서 찬성에 투표를 해 주고, 심지어 수거함을 하나만 설치하는 
거랑, 우리집의 각 9개 동에 하나씩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랑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각 동에 수거함을 설치
하자고 지지를 해 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총 11개의 수거함을 만들었는데, 각 동의 쓰레기를 비우는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한 곳에 다 갖다주는 등 협력을 해 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라, 처음 이 비닐들을 산더
미같이 모았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심지어 비닐에 붙은 스티커 같이 재활용 안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오려서 버
려준 것을 보고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 했어요. 괜히 재활용하는 것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귀찮아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친구들이 엄청 지지를 해 주고,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Q. 그렇군요. 그럼 친구들이 한 군데로 모아주면 지은씨가 그 비닐들을 슈퍼마켓에 갖다 주는 건가요?

A. 네. 갖다주기 전에 비닐을 하나하나 다시 봐야 해요.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젖어있거나, 폴리에틸렌 소재가 아닌 비
닐이거나 하는 것들을 일일이 걸러내거나 잘라내야 해요. 일주일에 아마 천 개 이상은 분리를 해야 하는 거 같아요. (제
가 첨부하는 사진이 그거 분리하는 과정)

Q. 그럼 비닐 쓰레기를 일일이 다 뒤지는 건가요? 

A. ㅋㅋ 네 ^^

Q. 좀 냄새가 나거나 더럽지 않나요?

A. 코로나 때문에 K94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냄새는 난 적이 없는데요, 간혹 썩은 음식이 있으면 곰팡이가 나
올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 하는건 좀 힘들어요. 머리에서 보호장구가 계속 흘러 내려서요. 
그래도 코로나가 좀 겁이 나서요, 앞으로는 3일 이상 지나고 바이러스가 없을 것 같은 비닐만 분리 하려고요. 다른 건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Q. 네, 알겠어요. 다른 활동들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A. 여기 처음 와서요, 비닐 재활용하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길래 아까 말한 매디라는 친
구 및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재활용이랑 음식물 쓰레기통을 종류별로 각 공간에 비치하고 안내문을 이렇게 붙였어요. 
전자 제품 쓰레기를 분리하는 통도 만들고, 각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지도 안내했어요.





그리고 쉐프 아주머니와 함께 집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 독한 것들을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하고,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살균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 덜 해로운 제품을 구비하기도 했고요. 각 화학물



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화장실에 다 붙이기도 했어요 (첨부). 화학물질을 분무
기에 넣고나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분무기마다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했어요. 망한 일들도 있고요. 가끔은 학교에 환경교육을 필수로 넣자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

Q. 이 일들이 다 환경담당자라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A. 환경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방금 말씀 드린 일 중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제가 하고 싶어서 새
로 추진한 일이에요. 사실 환경 담당자가 된 건 지난 9월인데 그 전부터 이 일들은 계속 해 왔었어요.

Q. 근데 대학원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챙길 시간이 되시나요?

A. 솔직히 바쁘긴 해요 ^^ 제가 지금 2학년인데요,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통과해야 하는 시험같은 관문들이 있어서, 
다들 대학원 생활 중에 2학년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조교를 
해야 해서 대학생들 3반을 가르쳐야 해서 주 20시간 정도를 일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데다 영어로 논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남들보다 공부하거나 조교일을 할 때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요, 
솔직히 힘들긴 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챙길 일들이 더 많아서, 보통 밤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주
말에도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은 거의 없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해서 많은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덜 먹고, 우리 공동체 
친구들이 화학물질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하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Q.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A. 저는 심리학 교수가 되어서 우리 나라 아이들 교육 과정을 바꿔서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들로 길러내고 싶어요. ‘건
강’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안에 명상 과
정을 넣어서 아이들이 스스로도 행복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게 하고 싶어
요. 환경 과목도 모든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교육 과정을 바꾸고 싶고요.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
을 보살피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게까지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서요, 자신을 먼저 잘 돌보
는 것이 환경 보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 보호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자연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Q.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시는 일 응원할게요!

A. 감사합니다 ^^ 저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